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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바울목사님 일행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에베

소의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또 묻고 답하면서 잘 가르쳐주

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이 사랑받고, 가난한 사람도 없는 나라입니다.

아니아니 저 선상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거야??

낸들 알어? 말이 너무 어려워서 당췌 못 알아듣겠어~

에~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없다잖아~ ... 아닌가?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고, 바울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 나라

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비난했습니다.

싫어싫어~ 안~돼~~ 하나님 나라는 무슨~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뭔 노무 하

나님 나라?

저저 바울이라는 사람, 말만 번지르르하지 현실성이라고는 전~혀 없잖습니까?

으!!!!!...도저히 이렇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겠어... 하나님 나라를 알려고 하질 않으니...

그래서 바울목사님은 더 이상 회당으로는 나가지 않고, 대신 에베소의 두란노라는 곳

에 학원을 세워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토론하며, 열심히 열심히 가르치셨습

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

어져야 합니다.

아.. 유.. 그러니까 방금 뭐라고 했죠?

네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바울목사님 일행은 무려 2년 동안 에베소에서 아시아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

들을 일으키셨는데 심지어 바울목사님 몸에 닿았던 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에게 대

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령들이 쫓겨나갔습니다.

내가 내가!!!! 드디어!!

(웅성웅성)

이런 기적들을 보고 놀란 유대인 가운데는 스게와라는 사람의 일곱 아들들도 있었습

니다.

와우~ 어메이징!!!!! 바울과 예수의 이름만 넣으면 뭐든 되는구만~~!

히히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야! 이거 대박!! 장사 잘 되겠는데?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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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스게와의 아들들은 바울의 능력을 빌어서 귀신들을 쫓아 보려고 귀신들린 사

람에게 갔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내 말에 순종해라~

어.......아.... 밥줘..... 밥... 바바밥...

어?... 이상하다.. 바울이랑 예수 이름 다 넣었는데... 왜 이러지?... 안되겠다, 한 명 

더 넣자. 내가 바울이랑 베드로랑 야고보랑 어..어.. 등등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내 말 들어라!!

아.... 밥달라니까.... 으으으으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잘 아는데 도대체 너희

들은 누구냐! 이것들이 감히 귀신한테 사기를 쳐!

네 이놈들! 혼 좀 나봐라! 으!!!!! 슈퍼!! 바운스!!! 점프!!!!

아이고 사람 살려! 귀신이 사람잡네! 으악!

얘들아 안되겠다. 튀자 튀어!!

(웅성거림) 야, 야. 저거 봐! 예수 이름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 예수와 바울이

라는 사람 보통사람이 아닌 게 분명해!

이 사건으로 사람들은 바울목사님과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하였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

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목사님 일행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할수록 많은 신도들이 

와서 자기들이 잘못한 일들을 숨김없이 자백하면서 다 회개하였습니다.

하이고 그 도둑놈이 바로 접니다. 제가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다른 사람 돈을 떼먹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하

나님을 몰랐습니다.

또 마술쟁이들은 바울목사님 앞에 주술책을 다 가지고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앓는소리) 저희가 그 간에 사기를 좀 쳤어요.. 이것들 다 태우면 용서해주시는 거 맞

죠? 제발요.... 야 뭐하냐? 빨리 빨리 안가져오냐?

그 책은 은화로 오만, 요즘으로 치면 수억 원이나 되는 비싼 책들이었습니다.

이야... 잘~타네!!!

야야.. 저.. 집에 고구마 남는 거 있냐? 그것 좀 가지고 와 봐라.

이렇게 에베소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힘있게 퍼져 나갔고, 그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답니다.


